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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고의 목적은 약 천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전 세계에 걸친 지배 연

수를 확정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분석하여 최근의 경제사연구

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것이다. 지배 연수란  각 종주국에 의한 각 지

배지역의 지배기간을 합산한 연수이다.

Etmad (2007)은 면적과 인구를 기준으로 산업혁명 발생 이후 지배지

역이 확대되었던 18세기부터 지배지역이 감소하기 시작한 19세기를 

거쳐 20세기까지의 지배지역 변화과정을 매우 명쾌하게 분석했다. 그

렇지만 산업혁명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연속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

지는 않다. 본고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배 연수를 기준으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연속적인 시계열데이터를 제시하고 각 시대의 

특징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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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해 이전 시대(1000-1487)의 최대 종주국인 이탈리아가 후반기에 

침체하자 영국이 추격을 시작했다. 대항해 시대(1488-1689)에는 각 종

주국이 군웅할거 하는 가운데 신대륙이 발견되어 지배지역 획득 경쟁

이 격화되었다. 영국은 북미지역을 상실했으나 아프리카 및 아시아지

역의 새로운 지배지역을 최고 속도로 증가시킨 결과 독보적인 종주국

이 되었다(1690-1918). 프랑스는 나폴레옹의 등장으로 지배지역을 확

대했으나 퇴위 이후 급감했다. 이후 프랑스는 영국에 버금가는 지배지

역 증가율로 제2위의 종주국이 되었다. 

탈식민 시대(1919-1992)에는 제1차 대전 이후 대부분의 종주국 지배

지역이 감소했다가 제2차 대전기에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제2차 대전 

이후에 총 지배지역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감소율이 적었던 프랑스는 

지배지역 수에서 영국과 비슷하게 되었다.

탈식민의 파급효과는 제2차 대전 후의 사상초유의 인구증가와 일인

당 GDP 증가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탈식민 이

후 피지배지역 주민들의 자유로운 개인행위가 급격히 확대한 사실이 

있었다. 한편 2015년 현재 잔존 지배지역은 탈식민 정체의 시대

(1993-2015)를 거쳐 오랜 기간 지배당해왔지만 탈식민의 역사를 살펴

보면 앞으로 탈식민할 가능성이 있다.

본고는 이상과 같이 지배 연수라는 척도를 사용하였기에 초장기적 

관점에서 이제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대항해 이전과 이후의 시기를 비

교할 수 있었고, 식민시대와 탈식민시대를 초장기적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었다. 본고의 결론은 첫째, 식민주의의 역사를 시대별로 비교하면 

지배 연수와 인구 및 GDP는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둘째, 피지배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생활수준의 전환점은 산업혁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

지 않는 제2차 대전 이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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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본고의 목적은 천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지역 간 지배 연수를 확정하

여 기존의 식민주의 연구를 재고찰하고 최근의 경제사연구를 비판적으

로 계승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식민주의란 지역 간 지배관계가 형태를 

바꾸어가면서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지배 연수란 각 종주국에 의한 

각 지배지역의 지배기간을 합산한 연수를 말한다.

Said (1979)1)는 식민주의의 역사를 지배자에 의한 역사가 아닌 피지배

자의 관점에서 잘 정리하였다. 이후에도 피지배자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는 계속하여 축적되었다(内田じゅん⋅宣在源 2001).2) 이러한 피지

배자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들은 지배 연수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식

민주의 역사를 재고찰할 수 있다. Etmad (2007)3)는 면적과 인구를 기준

으로 산업혁명 발생 이후 지배지역이 확대되었던 18세기부터 감소한 20

세기까지의 지배지역 변화과정을 매우 명쾌하게 분석하였다. 다만 각 시

기의 지배지역의 면적과 인구에 관한 기록은 연속적이지 않기에 동일한 

기준에 의한 일관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본고의 첫째 목적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지배 연수를 기준으로 초장기적으로 일관된 시

계열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경제사연구의 괄목할만한 성과로 주목받고 있는 클라크(Clark 

2007)4)는 인류의 생활수준이 오랜 기간 크게 향상되지 않았는데 산업혁명

1) Said, Edward W. (1979), Orientalism, New York: Pantheon Books (박홍규 역(2002), 

오리엔탈리즘, 교보문고).

2) 内田じゅん⋅宣在源(2001), ｢アメリカにおける西洋植民地研究：新しい視点の

開拓｣, 日本植民地研究, 제13호, pp. 57-73.

3) Etemad, Bouda (2007), Possessing the World: Taking the Measurements of 

Colonisation from the Eighteenth to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Berghahn 

Books (Andrene Everson 영문번역(2000), 원저: Etemad, Bouda, La possession du 

monde: Poids et mesures de la colonisation, Brussels: Editions Compl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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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가 파급되는 1800년경부터 크게 향상되었고, 그와 동시에 소득격

차도 확대되었다고 한다. 그의 연구는 다양한 연구분야와 자료를 넘나들

며 분석하여 산업혁명의 영향을 생활수준 향상의 전환점으로 파악함과 동

시에 소득격차의 기원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그렇지만 두 

가지 의문이 남는다. 첫째, 생활수준 향상의 기준을 실질임금, 영양분, 신

장이 아닌 ‘자유로운 개인행위가 가능한 사회제도의 형성’5)으로 설정하더

라도 생활수준이 1800년경에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할 수 있을까? 특히 피

지배지역의 주민들에게도 그럴 것인가? 둘째, 제2차 대전 후 사상 초유의 

전 세계적인 경제발전을 산업혁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제2

차 대전 후의 전 세계적인 경제발전을 산업혁명의 연장선으로 간주하는 

연구는 세계화의 중단 전후 즉 제1차 대전 전과 제2차 대전 후에 경제성장

이 실현되었다고 하는 연구(O’Rourke and Williamson 1999)6)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제2차 대전 후에 전쟁이 종료되어 안정적인 시장거래가 가능

하게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정치적 사

회적 지배에서 벗어나 획기적으로 자유롭게 된 다수가 시장거래에 참여하

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상의 두 가지 의문은 최근 한국을 사례로 제2차 대

전 이전에 산업혁명이 시작되어 그 연장선상에서 제2차 대전 후의 경제성

장을 설명하고 있는 차명수(2014)7)에게도 해당된다. 본고의 두 번째 목적

은 지배지역의 장기적 변화 속에서의 자유로운 시장거래자의 확대라는 관

4) Clark, Gregory (2007), A Farewell to Alms: A Brief Economic History of the World,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이은주 옮김(2009), 맬서스, 산업

혁명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신세계, 한스미디어).

5) Sen, Amarty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박우희 옮김(2001), 자유로서의 발전, 세종연구원).

6) O’Rourke, Kevin H. and Jeffrey G. Williamson (1999), Globalization and History: 

The Evolution of a Nineteenth-Century Atlantic Economy, Cambridge, MA: The MIT 

Press.

7) 차명수(2014), 기아와 기적의 기원: 한국경제사, 1700-2010, 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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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실질임금, 영양분, 신장을 기준으로 하는 생활수준의 분석에 기초

한 경제사연구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려는 것이다.

2. 데이터베이스의 소개

2.1. 자료

본고의 데이터베이스는 각 지배지역의 오랜 기간의 역사를 상세히 수

록하고 있는 온라인 백과사전(http://www.worldstatesmen. org/COLONIES. 

html)을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이 백과사전은 대항해 시대 이전에 덴마

크가 Halland를 800년부터 1645년까지 지배했던 역사와 더불어, 1991년

에 소련연방이 해체되어 러시아의 지배지역이 감소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1997년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어 영국의 지배지역이 감소했

으며, 2014년부터 러시아가 크림미아(Crimea)를 지배하기 시작한 내용까

지 포함하고 있다. 이 백과사전의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본고의 데이

터베이스는 대항해 시대 이전부터 최근까지의 지역 간 지배역사를 일관

된 기준으로 장기간에 걸쳐 고찰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최대의 단점은 각 지배지역의 가중치

가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몽골의 지배지역에 관한 정보가 결

여되어 있고 중국의 지배지역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는 등 동양의 

종주국에 의한 지배의 역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2.2. 작성방법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입력하여 작성되었다.

첫째, 지배시기가 겹치는 경우에는 앞의 연을 삭제하고 뒤의 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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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여 이중계산을 방지하였다. 예를 들면 알자스(Alsace)의 경우, 프

랑스가 1678-1870, 1918-1940, 1944-현재까지 지배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독일의 지배시기는 1870-1918, 1940-1945로 기록되어있다. 이런 

경우 데이터베이스에는 1678-1869 프랑스 지배, 1870-1917 독일 지배, 

1918-1939 프랑스 지배, 1940-1943 독일 지배, 1944-현재 프랑스 지배로 

입력되어 있다. 또 하나의 예로는 오키나와(Okinawa and Ryukyu Islands)

의 경우, 일본이 1872-1945, 1972-현재까지 지배하고 있다고 기록되어있

고, 미국이 1945-1972 기간에 지배했다고 기록되어있다. 이러한 경우에

는 1872-1944 일본지배, 1945-1971 미국지배, 1972-현재 일본지배로 입

력되어있다.

둘째, 하나의 지역이 두 개 이상의 종주국에 의해 지배된 것으로 기록

되었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장기간에 걸쳐 지배한 종주국에 의한 지배기

간만을 입력하여 이중계산을 방지하였다. 예를 들면 올랜드제도(Aland 

Islands)의 경우, 스웨덴이 1180-1809, 1918의 기간에 지배했다고 기록되

어있고, 러시아(Russia/Soviet Union)가 1714-21, 1742-43, 1808-1917에 

지배했다고 기록되어있다. 즉 스웨덴이 지배한 1180-1890 기간에 러시아

도 1714-21, 1742-43 기간에 지배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이 경우에는 

후자의 러시아 지배기간을 입력하지 않고 스웨덴의 지배기간만을 입력

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본 데이터베이스에는 제2차 대전 중의 일시적인 

지배는 지배기간으로 간주되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버마(Burma)가 

1885-1948 기간에 영국에 의해 지배되었고 일본에 의해서도 1942-1945 

기간에 지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1885-1948 영국지배로 입력하였

다. 따라서 본 데이터베이스에는 제2차 대전 중에 지배지역을 확대했던 

일본의 지배가 과소평가되고 있다. 레바논(Lebanon)도 1516-1918 기간에 

오스만/터키(Ottoman/Turkey), 1832-1840 기간에 이집트, 1918-1946 기

간에 프랑스, 1941-1946 기간에 영국에 의해 지배되었다고 기록되어있

다. 이 경우는 이집트 지배기간을 입력하지 않음과 동시에 영국의 지배



선재원 / 식민주의의 역사  367

기간도 입력하지 않아 결국 오스만/터키에 의해 1516-1917 기간 동안 그

리고 프랑스에 의해 1918-1946 기간 동안에 지배되었다고 데이터베이스

에 입력되어있다.

셋째, 하나의 지역이 복수 또는 분할되어 지배된 것으로 기록되었을 경

우에는 중복되지 않도록 입력하여 이중계산을 방지하였다. 예를 들면 미

국 플로리다(Florida)의 경우, 플로리다 전체지역을 1565-1763, 1783-1821

에 스페인이 지배했고, 1763-1783에 영국이 지배했다고 기록되어있다. 

또한 플로리다 캐롤라인 요새(Fort Caroline)는 1564-1565에 프랑스가 지

배했고, 플로리다 서부는 1565-1763, 1763-1781에 영국이 지배했고, 플

로리다 동부는 1565-1763, 1781-1821에 스페인이 지배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 플로리다를 하나의 지역으로 간주하여, 지배된 기간

을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했다. 즉 1564년에는 프랑스, 1565-1763에는 스

페인, 1763-1782에는 영국이 지배한 것으로 입력하였다.

넷째, 제1차 대전 후의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과 제2차 대전 후

의 국제연합(United Nations) 그리고 제2차 대전 후 분할 점령한 경우에

는 지배지역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즉 국제연맹에 의해 관리된 21개 지

역과 국제연합에 의해 관리된 19개 지역은 본 데이터베이스에 피지배지

역으로 포함되어있지 않다. 그리고 제2차 대전 후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에 의해 점령된 오스트리아, 독일은 본 데이터베이스에 그 어느 나

라에 의한 지배로도 입력되어있지 않다. 다만 일본의 경우는 1945-1950 

기간에 미국이 단독 점령한 것으로 기록되어있기에 본 데이터베이스에

는 그 기간 동안 일본이 미국에 의해 지배당한 것으로 입력되어있다.

2.3. 분석시기와 유의점

본 논문에서는 이상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된 1,325개의 케이스를 

입력하여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이하, IPC-DB)를 중심으로 식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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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원자료에는 800년부터의 지배역사가 수록되어있지만 800년부터 1000

년까지의 지배지역 수가 적고 그 변화가 거의 없다. 현재로서는 그 의미

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기에 분석시기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분석시기는 1000년부터 원자료가 수록된 웹사이트에 저자가 접속한 시

점(2016년 1월 31일) 직전의 해인 2015년까지로 한정하기로 한다.

본 데이터베이스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지역의 명칭과 적용범위가 변

화되어간 점을 인식하고는 있다. 그렇지만 지배지역을 간결하게 표기하

기 위하여 오늘날 통용되는 지명을 사용했다. 이러한 지침은 Burbank 

and Cooper (2010)8)를 참조하였다.

3. 데이터베이스의 검증

지배지역의 수는 1000년부터 아메리카대륙 발견직전인 1487년까지 

점증했고, 1488년부터 1689년까지 급증했다([그림 1]). 한편 1690년부터

1815년까지 지배지역 수가 정체했다가 이후 감소하고 1835년부터 급격

하게 증가했다. 지배지역 수는 제1차 대전 직후인 1919년부터 감소했다

가 제2차 대전기에 상승한 뒤에 1946년부터 급격하게 감소했다. 이러한 

본 데이터베이스의 지배지역수에 관한 전체적인 동향은 기존의 연구와 

정합적인가? 대항해시대 이후부터 제2차 대전 이전까지의 변화에 한정

된 연구이지만, 필자가 조사한 연구 중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연구결과

라고 판단한 Etemad(2007)와 비교하며 검증하고자 한다.9) 

8) Burbank, Jane and Frederick Cooper (2010), Empires in World History: Power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이재만 

옮김(2016), 세계제국사: 고대 로마에서 G2시대까지 제국은 어떻게 세계를 상상해

왔는가, 책과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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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emad (2007)는 면적과 인구를 기준으로 세계 지배지역의 변화를 조

사하였다. 그에 의하면 1760년부터 1830년까지의 지배지역이 1/3로 감소

했지만 지배인구는 6배나 증가했다고 한다([표 1]). 이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독립에 의해 지배면적 비율이 급감했지만, 인구밀도가 높

은 인도 등의 지배지역이 확대된 결과였다. 1880년에는 지배지역의 면적

이 1760년 수준인 전 세계 면적의 18%로 회복되었고 지배지역의 인구가 

1830년 전 세계 인구의 18%에서 22%로 증가했다. 1913년에는 면적과 

인구가 각각 39%, 31%, 1938년에는 각각 42%, 32%로 증가했다. 본 데

이터베이스에 의하면 지배지역 수가 1760년에 312지역, 1830년에 300지

역, 1880년에 367지역, 1913년에 430지역, 1938년에 414지역이었다. 이

상의 절대치 비교를 연간 증감률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상승과 하락의 경

향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2]). 1830-1880과 1880-1913의 증

9) Etemad, Bouda, Possessing the World: Taking the Measurements of Colonisation from 

the Eighteenth to the Twentieth Century, 171.

출전: Index of Possessions and Colonies.

[그림 1] 지배지역 수의 장기추이(100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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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률 기울기가 다른 이유는 영국과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

은 지배지역을 확대해나간 반면 그 이외의 종주국, 즉 스페인과 오스만

터키가 다수의 지배지역을 상실했기 때문이었다([그림 3]). 

연도 면적(%) 인구(%) 합계 지역수

1760 18 3 10.5 312

1830 6 18 12.0 300

1880 18 22 20.0 367

1913 39 31 35.0 430

1938 42 32 37.0 414

출전: Etemad, Bouda, Possessing the World: Taking the Measurements of 
Colonisation from the Eighteenth to the Twentieth Century, 2007: 171; Index 
of Possessions and Colonies.

비고: 전 세계 지배면적 및 전 세계 지배인구는 서유럽, 미국, 일본의 지배지역을

계산한 것이나 전 세계 지배지역수는 중국의 일부 지배지역까지도 포함되어 

있음.

[표 1] 전 세계 지배면적비중 및 지배인구비중과 지배지역수의 추이

출전: [표 1]과 같음.

[그림 2] 전 세계 지배면적비중 및 

지배인구비중과 지배지역수의 증감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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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데이터베이스는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에 걸쳐 면적과 인구

에 기준하여 지배지역의 변화를 분석한 Etemad (2007)보다 정치하지 못

하지만, Etemad (2007)가 제시하지 못한 10세기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4. 식민의 시대

4.1. 이탈리아의 부상과 침체: 1000-1487

대항해 시대 이전 시기는 그 이후 시기와는 달리 지배지역의 절대 수

가 적었고 증가율도 더디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1204년에는 지

배지역의 수가 급증하게 된다([그림 1], [그림 3]).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출전: Index of Possessions and Colonies.

[그림 3] 주요 종주국의 지배지역 수 추이(100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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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이탈리아였다. 이 시기 전체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탈리아와 영

국의 지배지역 수가 11세기 말까지는 같았지만, 12세기부터 격차가 생기

기 시작하여 12세기 후반 이후에는 그 격차가 더욱 확대되었다. 그 격차

는 계속하여 확대되어 1457년에 영국의 지배지역은 12개 지역으로 정체

가 계속된 반면 이탈리아의 지배지역은 최대 43개 지역으로 증가하여 최

고조에 달했다. 이 시기에 북유럽의 각 지역이 이탈리아와 영국에 버금

가지는 않았지만 주변의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점이 특이할 만하다. 

즉 1204년에 덴마크가 6개 지역, 스웨덴이 3개 지역, 노르웨이가 5개 지

역을 지배하고 있었다(IPC-DB).

다음은 지배 연수를 기준으로 이 시기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표 2]). 

지배 연수는 얼마나 오랜 기간 얼마나 다수의 지역을 지배했는가에 따라 

그 크기가 좌우된다. 이 시기 이탈리아의 지배 연수는 7,449년으로 가장 

많으며, 영국이 3,839년, 덴마크가 3,078년, 오스트리아-헝가리가 2,138

년, 노르웨이가 2,024년, 스페인이 1,515년, 스웨덴이 1,005년, 오스만/터

키가 657년, 포르투갈이 430년이었다. 지배 연수를 기준으로 이 시기의 

각 지역 간의 지배상황을 살펴보면, 이 시기의 압도적인 지배자는 이탈

리아였고 영국은 아직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이 시기의 또 하나의 특징

은 북유럽 각 지역 즉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영국, 오스트리아-헝

가리, 스페인에 버금가는 지배력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항해 기술이 발전하기 이전의 약 5세기 

동안은 이탈리아를 선두로 영국이 추격하는 형태로 종주국들이 주변의 

지역을 지배하는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북유럽의 지배력도 이

탈리아와 영국에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항해 

시대 이전 시기의 종주국들은 인접지역의 지배를 유지확대하며 대항해 

시대 이후의 급격한 지배지역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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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군웅할거와 영국의 대두: 1488-1689

이른바 대항해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기는 이탈리아의 지배력이 침체

하는 가운데 복수의 종주국, 즉 오스만/터키, 오스트리아-헝가리, 스페인, 

포르투갈이 경쟁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한 시기였다([그림 3]). 뒤늦게 경

1000-1487 1488-1689 1690-1831 1832-1918 1919-1944 1945-1992 1993-2015 계

England/
UK (+Scotland)

3,839 4,910 9,732 10,797 3,700 3,719 894 37,591

Spain (+Aragon) 1,515 8,473 6,083 1,836 499 722 264 19,392

France 94 1,789 4,743 4,176 2,166 2,451 912 16,331

Italy 
(+Genoa & Venice)

7,449 4,680 2,270 302 442 193 96 15,432

Ottoman Empire/
Turkey

657 6,529 5,290 2,495 32 52 24 15,079

Austria-Hungary 2,138 4,387 4,407 2,785 234 423 216 14,590

Portugal 430 5,298 2,608 1,205 390 454 56 10,441

Denmark 3,078 1,968 1,588 550 124 168 72 7,548

Netherlands 
(+Holland)

0 1,614 2,632 999 260 383 163 6,051

Prussia Germany 149 400 1,180 1,742 475 510 264 4,720

Sweden 1,005 1,135 1,361 557 130 235 120 4,543

Russia/
Soviet Union

0 149 801 1,690 417 1,129 192 4,378

United States 0 0 1 883 654 1,260 439 3,237

Persia/Iran 0 1,275 1,012 364 130 276 168 3,225

Norway 2,024 314 0 17 104 235 120 2,814

China 0 158 1,179 548 40 240 144 2,309

New Zealand 0 0 0 459 275 488 240 1,462

Australia 0 0 0 104 234 554 264 1,156

Japan 0 0 0 278 348 73 72 771

Egypt 394 56 29 167 26 32 0 704

Belgium 0 0 0 69 174 180 48 471

계 22,772 43,135 44,916 32,023 10,854 13,777 4,768 172,245

연평균 46.7 213.5 311.9 376.7 417.5 287.0 207.3 169.5

출전: Index of Possessions and Colonies.

[표 2] 시기별 종주국의 지배 연수(단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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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에 참여한 영국은 정체하다가 이 시대 후반부에 지배력을 급격히 확대

시켰다. 한편 프랑스는 이상의 종주국을 뒤따르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 시의 시작점인 1488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이탈리아의 지배

지역이 30개 지역으로 대항해 이전 시대에 이어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오스트리아-헝가리가 13개 지역, 영국이 12개 지역, 포르투갈이 

12개 지역, 덴마크가 10개 지역으로 그 뒤를 이었다(IPC-DB). 이 시기의 

마지막 해인 1689년에는 이러한 상황이 바뀌어 영국이 55개 지역을 지

배하여 처음으로 세계 최고의 지배력을 갖게 되었다. 한편 스페인은 51

개 지역으로 영국에게 최고의 지위는 내주었지만 2위를 유지했다. 오스

만/터키가 40개 지역, 그리고 프랑스가 35개 지역을 지배하며 두각을 나

타내기 시작했다. 이탈리아가 26개 지역, 오스트리아-헝가리, 포르투갈, 

네덜란드가 23개 지역, 스웨덴이 14개 지역, 덴마크가 9개 지역에서 여

전히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영국이 최고의 지배력을 갖게 되는 결정적 계기는 이 시기의 전 후반

기를 나누는 1588년에 발생했다. 스페인이 무적함대를 이끌고 영국과 전

투를 벌였으나 패배하여 지배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이후 

그 지배력의 균형이 바로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32년이 경과하여 지배력 

균형에 변화가 발생했다. 즉 1620년에 영국의 지배지역이 22개 지역으로 

증가하여 21개 지역을 지배했던 이탈리아를 넘어서게 되었다. 불과 3년 

뒤인 1623년에는 영국이 25개 지역을 지배하게 되어 오스트리아-헝가리

의 24개 지배지역을 넘어섰다. 1632년에는 영국이 38개 지역을 지배하게 

되어 오스만/터키의 37개 지배지역을 능가하게 되었다. 영국은 스페인 

무적함대에 대승한 이래 77년 만인 1665년에 지배지역을 50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49개 지역을 지배했던 스페인을 추월했다. 비로소 영국이 세계

최고의 지배력을 갖게 된 것이다.

이 시기 총 지배 연수는 스페인이 8,473년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오스

만/터키가 6,529년, 포르투갈이 5,298년으로 뒤를 이었다([표 2]). 영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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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0년으로 이 시대 중반 이후에 절대적인 지배력을 갖게 된 당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영국보다 적은 4,680년, 오스트리아-헝가리는 

4,387년이었다. 이 시대 프랑스의 지배 연수는 1,789년에 불과하여 다른 종

주국에 비해 지배력이 약했다. 다만 프랑스가 이 시기에 대규모 영토인 퀘

벡(Quebec)을 지배(1608-1759)하기 시작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항해 기술의 발달로 신대륙을 발견하여 대항해 시대가 펼

쳐진 약 2세기에 걸쳐 스페인이 압도적인 지배력을 발휘하였다. 오스만/

터키, 포르투갈, 영국, 오스트리아-헝가리도 지배력을 확대하여 군웅할거

의 형태를 이루었다. 이 시기의 후반기에 영국은 스페인의 무적함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계기로 최고의 지배력을 발휘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4.3. 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1690-1918

이 시기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다([표 2], IPC-DB). 전반기는 

대항해 시대 총 지배지역이 321개 지역으로 최고조에 달했던 1689년의 

다음 해인 1690년(319지역)부터 정체가 종료되는 1831년(297지역)까지

이다. 후반기는 초유의 지배지역 확대증가율의 기간이었던 1832년(298

지역)부터 1918년(448지역)까지이다. Fieldhouse (1967)는 종주국들이 아

메리카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지배지역을 확대한 기점을 나폴레옹이 

퇴위했던 1815년으로 삼고 있으나,10) 본고는 지배지역수의 증감에 기준

하여 그 기점을 1832년으로 삼고 있다.

전반기(1690-1831)는 대부분의 종주국이 지배지역을 확대하지 못하는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영국만이 지속적으로 지배지역을 확대

했다([그림 3]). 물론 오스트리아-헝가리가 18세기 초반에 일시적으로 지

10) Fieldhouse, D. K. The Colonial Empires: A Comparative Survey from the Eighteenth 

Century, New York: Delacorte Press,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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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역을 확대했고, 프랑스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기까지 나폴레

옹에 의해 지배지역을 급격하게 확대한 뒤에 급감하는 현상이 있었던 것

은 사실이다. 그러나 1690-1831 기간동안 영국의 지배 연수는 9,732년으

로 다른 종주국과 비교하여 월등히 많았다([표 2]). 스페인의 지배 연수

는 6,083년으로 영국에 역전 당했지만 이 시기까지의 지배력은 크게 감

소되지 않았다. 또한, 오스만/터키가 5,290년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프랑스가 4,743년으로 선두주자들을 추격하기 시작하였다.

후반기(1832-1918)에는 다른 종주국들이 정체 또는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만이 지배지역을 초유의 속도로 확대시키고 있었

다([그림 3]). 영국은 이 시대 지배지역 수의 최저점인 1783년의 57개 지

역에서 캐나다의 빅토리아(Victoria)(1839)와 홍콩(1841)을 지배지역으로 

추가 하는 등 새로운 지역을 추가하여 최고점인 1918년의 146개 지역으

로 급격하게 지배지역을 확대했다(IPC-DB). 프랑스 또한 이 시대 지배지

역 수를 최저점인 1838년의 28개 지역에서 최고점인 1918년의 82개 지

역으로 증가시켜 증가율로는 영국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 결과 이 시

기의 지배 연수는 영국이 10,797년으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었고, 

프랑스가 4,176년으로 영국을 추격하게 되었다([표 2]). 오스트리아-헝가

리가 2,785년, 오스만/터키가 2,495년, 스페인이 1,836년, 포르투갈이 

1,205년으로 그 뒤를 이었고, 이탈리아는 302년으로 다른 종주국과 비교

하여 종주국의 지위를 급격하게 상실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종주국 중에서 선두주자가 아니었던 영국은 대항해 시대

를 거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영국은 이후 최대의 지배지역이었던 북미

지역을 상실한 뒤에도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진출하여 사상초유의 증가

율로 지배지역을 확대하여 독보적인 종주국의 지위를 확보했다. 한편 프

랑스는 나폴레옹에 의해 지배지역을 급격히 증가시켰다가 급감했다. 프

랑스는 이후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진출하여 영국에 버금가는 증가율로 

지배지역을 확대하여 종주국 제2위의 지위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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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탈식민의 시대

5.1. 탈식민: 1919-1992

제1차 대전 이후 총 지배지역 수가 최고점으로 복귀하는 일은 발생하

지 않았다([그림 1]). 제1차 대전 이후에 탈식민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제2차 대전기에 총 지배지역 수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최고점인 1918년

(448지역)의 수준으로 복귀하지는 않았다(IPC-DB). 탈 식민의 시대는 지

배지역의 수가 급감하였다가 급증했던 제1차 대전 후부터 제2차 대전 종

전 직전까지의 시기(1919-1944)인 전반기와 제2차 대전 종전 후부터 소

련붕괴까지의 시기(1945-1992)인 후반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차 대전 후 각 종주국의 지배지역 수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IPC-DB). 오스트리아-헝가리는 34개 지배지역(1918)에서 9개 지역

(1919)으로 1년 만에 급감했고, 독일은 33개 지역(1913)에서 15개 지역

(1919)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오스만/터키는 36개 지역(1875)을 정점으

로 제1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는 14개 지역(1914)으로 이미 반수 이하로 

감소했으며 제1차 대전이 종전되었을 때는 4개 지역(1919)으로 대폭 축

소되었다. 최대의 종주국인 영국은 제1차 대전 직후에 역사상 최대 지배

지역인 148개 지역(1921)을 지배했다가 137개 지역(1937)으로 감소했다. 

이후 증가하여 제2차 대전 직후에 147개 지역(1945)을 지배했다가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프랑스는 제1차 대전 직후에 84개 지역(1920)을 지

배했다가 영국과는 달리 제2차 대전까지 감소하지 않았다. 이후 프랑스

의 지배지역수는 제2차 대전 중에 감소했다가 제2차 대전 끝날 무렵 최

대 지배지역인 87개 지역(1945)을 지배했다. 그 이후 계속 감소하였으나 

영국의 지배지역 이하의 수치로 감소하지는 않았다. 러시아는 제1차 대

전 중에 23개 지역(1915)을 지배했다가 제1차 대전 직후에는 10개 지역

(1919)으로 감소했다. 그 이후 러시아의 지배지역수는 제2차 대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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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여 제2차 대전 직후에 최대 지배지역 31개 지역(1945)까지 증가했

다가 이후 서서히 감소하였다.

탈식민의 시대 전반기(1919-1944)의 프랑스 지배 연수는 2,451년으로, 

영국의 지배 연수 3,700년의 66%에 해당된다([표 2]). 이전 시기(1832- 

1918)의 39%와 비교하면 근접했다고 말할 수 있다([표 2]). 이 시기에 다

른 종주국보다 급격하게 지배력을 상실한 종주국은 오스만/터키(32년), 

오스트리아-헝가리(234년)였다. 이들은 유럽의 각 지역을 주로 지배했었

다는 공통점이 있다. 탈식민의 시대 후반기(1945-1992) 프랑스의 지배 

연수는 2,451년으로 영국의 지배 연수 3,719년의 66%로 같은 수준을 유

지했다. 여기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탈식민의 시대에 러시아와 

미국이 다른 종주국들과는 달리 종주국의 지위를 높여갔다는 것이다. 즉 

러시아의 지배 연수(1,129년)와 미국의 지배 연수(1,260년)가 영국 지배 

연수의 각각 30%, 34%에 해당되어 탈식민의 시대 전반기 영국 지배 연

수의 각각 11%, 18%에 해당되었던 것에 비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IPC-DB). 종래 종주국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종주국들이 

등장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2. 탈식민의 파급효과

탈식민의 파급효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첫째, 탈식민의 파급효과는 

장기적인 사회적 변화의 지표인 인구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표 3]). 

각 시기의 지배지역 증가율과 세계총인구증가율은 다음과 같다. 즉 1000- 

1500년에 0.51%와 0.12%, 1500-1700년에 0.49%와 0.19%, 1700-1800년

에 0.03%와 0.34%, 1800-1900년에 0.30%와 0.53%, 1900-1950년에 

-0.31%와 0.85%, 1950-2000년에 -1.24%와 1.73%이었다. 탈식민의 시대

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논증해야 할 사

항이 매우 많으나 수치만을 가지고 단순하게 비교하여보면, 지배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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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과 세계총인구증가율이 반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1800- 

1900년은 예외적이다. 즉 영국 산업혁명의 효과가 타 지역에 보급되었던 

시기를 예외로 한다면 지배지역의 수가 감소하면 세계총인구가 증가했

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부자유의 제거가 발전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기

에(Sen 1999), 지배지역의 감소가 정치적 부자유를 제거하여 경제발전의 

기반을 마련했고 인구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탈식민의 파급효과는 일인당 GDP성장률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표 4]). 각 시대의 전 세계 일인당 GDP성장률은 1000-1500년에 

0.05%, 1500-1820년에 0.05%, 1820-1870년에 0.54%, 1870-1913년에 

1.30%, 1913-1950년에 0.88%, 1950-1973년에 2.92%, 1973-2001년에 

1.41%이었다. 산업혁명 효과가 파급되었던 시기(1820-1870)와 제1차 대

전 이전(1870-1913)의 시장거래가 안정적이었던 시기에 일인당 GDP성

장률이 대항해 시대 이전 및 대항해 시대보다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

렇지만 제2차 대전 후 안정을 찾게 되었던 시기(1950-1973)에는 제1차 

대전 이전 안정기와 비교하여 일인당 GDP성장률이 두 배 이상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유럽의 경우 제1차 대전 이전의 안정기보다 제2차 

지배지역

(개, %)

인구(백만명, %)

세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소련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년 절대수 증가율 절대수 증가율 증가율

1000 9 253

1500 118 0.51 461 0.12 0.10 0.16 0.16 0.05 0.17 0.22

1700 316 0.49 680 0.19 0.28 0.09 0.17 0.28 -0.62 0.00

1800 325 0.03 954 0.34 0.37 -0.05 0.43 0.49 0.69 -0.40

1900 439 0.30 1,634 0.53 0.36 0.30 0.70 0.95 1.93 1.09

1950 374 -0.31 2,520 0.85 0.83 0.95 0.56 0.71 1.38 1.53

2000 198 -1.24 6,055 1.73 1.91 2.49 0.51 0.92 1.81 1.65

출전: Index of Possessions and Colonies; 송병건, 허은경 옮김(2009) 41.
비고: 증가율은 전년도부터 해당연도까지의 연평균.

[표 3] 지배지역과 지역별 인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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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후 안정기의 일인당 GDP성장률이 세 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

편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의 경우에 절대적인 수치는 서유럽보다 낮지만 

제1차 대전 이전의 안정기보다 제2차 대전 후 안정기의 일인당 GDP성

장률이 일곱 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석유파동 이후의 시기에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의 일인당 GDP성장률이 절대적인 수치에서도 서

유럽의 두 배였다. 그 원인으로 시장거래의 안정, 저렴한 기술의 보급 등

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피지배지역이 대부분이었던 일본을 제외한 아시

아 지역이 탈식민화되어 전면적으로 자유로운 개인행위가 가능한 사회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5.3. 탈식민의 정체: 1993-2015

탈식민이 제2차 대전 후 급격하게 진행되다가 소련연방이 해체되어 

총 지배지역수가 축소된 1992년 이후에는 정체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의 지배지역은 앞으로도 지배지역으로 머무를 가능성이 높은가? 본 데이

터베이스에서 2015년 현재 총 잔존 지배지역은 198개 지역이고, 잔존 지

배지역의 평균지배 연수는 277.0년이며, 총 지배 연수는 54,846년이다([표 5]). 

총 탈 지배지역은 999개 지역이고, 평균지배 연수는 117.6년이며, 총 지

세계 아시아 일본 아프리카 서유럽 동유럽 구소련 서구기타 남미

1000-1500 0.05 0.05 0.03 -0.01 0.13 0.04 0.04 0.00 0.01

1500-1820 0.05 0.00 0.09 0.00 0.14 0.10 0.10 0.34 0.16

1820-1870 0.54 -0.10 0.19 0.35 0.98 0.63 0.63 1.41 -0.03

1870-1913 1.30 0.42 1.48 0.57 1.33 1.39 1.06 1.81 1.82

1913-1950 0.88 -0.10 0.88 0.92 0.84 0.60 1.76 1.56 1.43

1950-1973 2.92 2.91 8.06 2.00 3.92 3.81 3.35 2.45 2.58

1973-2001 1.41 3.55 2.14 0.19 1.80 0.68 -0.96 1.84 0.91

출전: Maddison (2003), 263.
비고: 1. 아시아는 일본 제외. 2. 서구기타에는 미국 포함.

[표 4] 지역별 일인당 연평균 GDP성장률(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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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연수는 117,464년이다. 잔존 지배지역의 평균지배 연수가 탈 지배지

역의 평균지배 연수보다 길기 때문에 2015년 현재의 지배지역은 지배지

역으로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탈 지배지역 중

에 최단기 지배지역의 지배 연수는 203년이고, 최장기 지배지역은 영국

에 의해 지배당한 아일랜드로 그 지배 연수가 751년이다([부표 1]). 잔존 

지배지역 중에 최단기 지배지역의 지배 연수는 23년이지만 최장기 지배

지역의 지배 연수는 966년이다([부표 2]). 잔존 지배지역 중의 최장기 지

배 연수가 탈 지배지역의 최장기 지배 연수를 상회한다. 그렇지만 잔존 

총 지배지역 198개 지역과 같은 수의 탈 지배지역의 지배 연수 상위부터 

198개 지역을 비교해보면, 평균지배 연수가 346.0년이고 총 지배 연수는 

68,504년이다. 즉 상위 탈지배지역의 평균지배 연수와 총 지배 연수는 

잔존지배지역의 평균지배 연수와 총 지배 연수보다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상위 198개 지역을 한정하면, 현재 지배 당하고 있는 지역의 평

균지배 연수가 이미 탈식민된 평균지배 연수보다 짧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면 잔존 지배지역이 앞으로 그 상태에서 벗

어날 가능성이 낮다고만 평가하기 어렵다. 최근 스페인에 의해 852년간

(1164-2015) 지배당해 왔던 카탈로니아(Catalonia)는 독립하려 하고 있다. 

독립을 하게 된다면 독립지역 중 가장 오랫동안 지배당했던 아일랜드

(Ireland)의 751년(1171-1921)이라는 기록을 갱신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수 평균지배 연수 총 지배 연수

잔존지배지역 계 198 277.0 54,846

지배 연수상위 탈지배지역 198 346.0 68,504

탈지배지역 계 999 117.6 117,464

출전: Index of Possessions and Colonies.
비고: 지배 연수는 1000-2015의 수치.

[표 5] 탈 지배지역과 잔존 지배지역의 지배 연수 비교(단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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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본고는 약 천 년 동안의 지배지연수를 확정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작성

하여 지역 간 지배의 각 시대적 특징과 탈식민의 파급효과 그리고 잔존

지배역의 전망에 대해 고찰하였다.

대항해 이전 시대(1000-1487)에는 이탈리아가 최대의 종주국의 지위

로 부상했으나 후반기에는 침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틈타 영국이 

추격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는 북유럽도 주변지역에 대해 지배력을 강

화해 나갔다. 대항해 시대 이전 시기의 종주국들은 인접지역의 지배를 

유지확대하며 대항해 시대 이후의 급격한 지배지역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대항해 시대(1488-1689)에는 항해기술의 발달로 오스만/터키, 오스트

리아-헝가리,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이 군웅할거의 형태를 이루어나가는 

가운데 신대륙이 발견되어 지배지역 획득 경쟁이 격화되었다. 전반기에

는 여전히 이탈리아가 주도했으나 영국이 추격의 속도를 높였고 북유럽

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였다. 총지배지역수가 최고의 속도

로 증가했던 시대(1690-1918)에는 영국이 북미지역을 상실했으나 아프

리카 및 아시아의 지배지역을 확대하여 사상초유의 증가율로 독보적인 

종주국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나폴레옹의 등장으로 지배

지역을 확대했으나 이후 급감했다. 이후 영국에 버금가는 지배지역 획득 

증가율로 제2위의 종주국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탈식민의 시대(1919-1992)에는 제1차 대전 이후 대부분의 종주국 지

배지역이 감소했다가 제2차 대전기에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프랑스는 제

2차 대전기에 지배지역이 감소했으나 감소율이 크지 않아 영국의 지배

지역 수에 다가갔다. 제2차 대전 이후에 총 지배지역은 급격하게 감소했

으며, 프랑스는 영국의 지배지역 수와 비슷하게 되었다. 

탈식민의 파급효과는 제2차 대전 후 사상초유의 인구증가와 일인당 



선재원 / 식민주의의 역사  383

GDP 증가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배경으로 탈식민에 의해 피지

배지역 주민들이 정치적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개인행위가 급격히 

확대한 가능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탈식민 정체의 시대

(1993-2015)를 거쳐 2015년 현재 잔존해 있는 지배지역은 오랜 기간 지

배당했던 지역도 탈식민 했던 역사적 경험을 고려해보면 앞으로의 탈식

민 가능성이 낮다고만 할 수 없다.

본고는 이상과 같이 지배 연수라는 척도를 사용하였기에 초장기적 관

점에서 이제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대항해 이전과 이후의 시기를 비교할 

수 있었고, 식민시대와 탈식민시대를 비교할 수 있었다. 본고의 결론은 

첫째, 초장기적 관점에서 식민주의의 역사를 시기별로 비교하면 지배 연

수와 인구 및 GDP는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둘째, 피지배지역의 관점에

서 보면 생활수준의 전환점은 산업혁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않는 

제2차 대전 이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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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탈지배지역(지배 연수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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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지배 연수는 1000-2015의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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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잔존지배지역(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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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지배 연수는 1000-2015의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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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History of Colonialism: 
Creating an ‘Index of Possessions and 

Colonies’ Database and Its Analysis, 1000-2015

Sun, Jae-Won*

11)

In this paper, we created a time series database of ‘Index of Possessions 

and Colonies’ for the number of areas ruled by colonizers from 1000 to 

2015 to complement Etmad’s accomplishment which investigated the ratio 

of ruled areas and populations during the 18th to the 20th century. We, 

furthermore, undertook analysis with the aim of criticizing economic his-

torical studies which have focused on living standards, such as Clark con-

cerning the UK, and Cha concerning Korea.

During 1000-1487, the UK started its pursuit of Italy which was the 

strongest colonizer, and many colonizers competed with each other during 

the Rival Warlords Age, in other words the Exploration Age of 

1488-1689. The UK became the most powerful colonizer in history during 

1690-1918, after advancing into Africa and Asia even though she lost 

many colonies in the American Continent. During this period, France in-

creased her ruled areas in Africa and Asia and became the second largest 

colonizer even though she had lost many colonies after Napoleon abdi-

* Professor, Faculty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Pyeongtae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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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d from empire. Most colonizers started to decrease their ruled areas 

after the First World War, although they increased their ruled areas for a 

brief perio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fter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the number of ruled area decreased dramatically until 1992.

We can recognize the ripple effect of decolonization through the pop-

ulation explosion and the rapid increasing rate of the GDP which took 

place after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One of the backgrounds of 

these ripple effects was that the ruled people had become liberated and 

participated in market activity freely without political restriction. In terms 

of the remaining ruled areas in 2015, we expect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decolonize in the future given the fact that areas that had a longer 

colonized history than the remaining ruled areas have also experienced 

decolonization. 




